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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외침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내뱉는 탄식이다. 여기서 

집은 개인의 생활공간이지만, 넓게 보면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하지 못하는 현실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이기

도 하다. 

외출할 때 마스크와 손 청결제로 무장하고, 5인 이상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일상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6월에도 계속됐다. 덕분에 대규모의 집단감염은 피하

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은 여전하다. 조그만 

방심이 자칫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도 없다. 

결국 백신 접종만이 감염을 최소

화하고, 집 밖의 자유로운 활

동을 허락하는 것 같다. 최

근 백신 접종에 성공한 이

스라엘이 좋은 사례다. 우

리 정부도 6월 말까지 최

대 1천4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끝낼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했다. 상반기 중 국

민 25% 이상에게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당초 목표를 넘어서

는 수치다. 지지부진했던 백신 접종률

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인센

티브도 접종률을 높이는 박차(拍車)가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

로 시행된 지난 5월 27일부터 2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조회·예

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됐다. 시행 첫날 접종

이 가능한 곳은 찾기 힘들었다. 카카오는 접속자가 몰

리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현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같은 잔여 백신 접종 첫날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여러 신문에서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잔여 백

신을 검색한 해당 위치의 의료 기관에 백신이 없음을 

뜻하는 숫자 ‘0’만 가득 보이는 휴대폰의 지도 앱은 비

슷했다. 하지만 그 배경과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제각각이었다.

연극, 영화, 방송 등에 폭넓게 쓰이는 ‘연출’(演出)이라

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만들어 내

는 것을 말하는데, 사물을 표현할 때 그것을 효과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표현하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만드는 행위나 행동을 사진 

연출이라고 한다면, 보도사진에서는 작위적인 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 현장에서 작위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개입은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원

론적으로 사진기자는 ‘사실’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객

관적 실체를 사진 속에 담으면서 손

가락의 지문 하나 묻히지 말아

야 한다. 

가끔 검찰에 나온 증인이

나 피의자 등이 포토라인

을 무시한 채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 카메

라의 간격 유지를 위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

는데 이럴 때도 기자는 손

으로 밀치는 등 적극적인 개

입을 해선 안 된다는 게 선배들

의 조언이었다. 물론 기자는 현장 취

재 시 작위적인 연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에 따라

서 사진기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상황이

나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뷰 사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사진이나 ‘0’만 잔뜩 보이는 휴대폰 지도 앱 사

진에서의 소극적인 연출은 최소한의 행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느슨한 울타리가 어린 양을 지켜내

지 못하듯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강조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모

든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자는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

해야 한다. 현장에서 늘 생각하고 노력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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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와 예약이 가능해진 5월 27일 서울 광화문 인근 병·의원의 잔여 백신 수가
‘0 혹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 2) 지난 5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 중구에서 한 시민이 네이버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잔여 백신 예약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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